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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주주환원 박차'… 기취득 자기주식 134만 주 전량 소각 결단 

▶ 기취득 자기주식 보통주 1,340,920 주(약 4.92%) 1 개월 내 전면 소각 

▶ 최대주주도 책임경영 동참… 약 75 만 주 대상 '2027 년 1 월까지 처분 제한' 확약 

▶ "유통 주식 수 감소 통한 직접적 주당 가치 향상… 실적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총력" 

<2026-06-05> 미술품 경매 대표 기업 케이옥션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고강도 주주환원 정책을 가동

한다. 

 

케이옥션(102370, 대표이사 도현순)은 회사가 기존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전량을 1개월 

이내에 전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을 단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1,340,920주로,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약 4.92%에 달하는 유

의미한 규모다. 케이옥션은 단순한 자사주 매입을 넘어 실질적인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이어지는 '소각'

을 속도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주당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회사의 적극적인 주주 친화 행보에 최대주주 역시 자발적인 지분 보유를 확약하며 '책임경영'에 

쐐기를 박았다. 

 

최대주주 측은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결정에 호응하여, 자사주 취득 전후로 매입했거나 취득 예정임을 

공시한 주식 최대 약 75만 주에 대해 오는 2027년 1월까지 일절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

근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회사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오버행(잠재적 매

도 물량) 우려를 불식시켜 소액주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전량 소각과 최대주주의 자발적 매각 제한 확약은 오로지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당사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주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본업인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